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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장 AI, 지금몇단계일까: 5분이면끝나는
제조 AI 성숙도자가진단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2026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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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AI를 붙였는데왜공장은그대로일까

한 번쯤 이런 적 있으실 겁니다. 큰맘 먹고 AI를 들였습니다. 챗봇도 붙여 보고, 불량도 예측해 보고, PoC도 몇

번 돌렸습니다. 다들 좋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몇 달이 지나도 공장 돌아가는 모습은 예전이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보고는 그럴듯한데 현장은 그대로고요. 그러면 슬슬 이런 생각이 들죠. "AI가 좋다더니, 우리

공장은 왜 이러지?" 웨이스가 VEXPLOR를 들고 공장을 찾아가면 자주 듣는 고민이라, 진단표 하나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모델 탓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모델은 충분히 똑똑하거든요. 문제는 대개

모델이 아니라 그 아래 깔린 기반에 있습니다. 데이터가 흩어져 있고, 같은 단어를 부서마다 다르게 쓰고,

데이터끼리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정의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모델을 올려도 PoC 단계를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조 AI에는 분명한 성숙도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막연히 "되네

안 되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공장이 어디쯤 와 있고 다음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단계로 짚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면 AI 투자가 적어도 "돈만 쓰고 PoC에서 끝나는" 일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짧게 직접 해보시라는 글입니다. 아래 진단 5분이면 됩니다. 커피 한 잔 받아 놓고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 공장에 점수를 매겨 보세요. 끝까지 보시면 "아 우리는 여기구나, 다음은 이거구나" 정도는

손에 쥐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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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도는 지금 서 있는 계단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1. 제조 AI 성숙도 4단계 (L1~L4)

먼저 지도부터 펼쳐 볼게요. 제조 AI가 성숙해 가는 길은 크게 네 단계입니다. 사람과 AI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느냐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단계 이름 한줄정의 현장모습

L1 수동 질의응답 물으면 답한다 사람이 질문하면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답을 준다

L2 능동 선제개입 먼저 알려준다 AI가 이상을 감지해 선제 알림·제안을 한다

L3 자율 판단·실행 승인하면 실행한다 AI가 판단하고, 사람이 승인하면 자동 실행한다

L4 AI OS 공장운영 공장을 운영한다 AI가 공장 전체를 자율 운영한다

출처: VEXPLOR Logic Studio AI 성숙도 4단계. L0(데이터·AI 미연동)은 "아직 시작 전" 단계로 본다.

L1은 물어보면 답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묻기 전엔 가만히 있죠. L2부터는 AI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여기

이상한데요?" 하고요. L3은 한 발 더 나가서 AI가 판단까지 하고, 사람이 고개만 끄덕이면 알아서 실행합니다.

L4는 아예 일부 공정을 AI가 운영하는 단계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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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공장은 L0~L1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보통이에요. 더 까다로운 건, L1조차도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AI가 내놓는 답을 마음 놓고

믿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답은 하는데 이걸 믿고 일해도 되나?" 싶은 그 단계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첫걸음입니다.

2. 자가진단: 10개질문 (예/부분/아니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아래 열 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점수 매기는 법은 간단합니다. 각 문항에

예=2점 / 부분=1점 / 아니오=0점. 다 더한 다음 아래 결과 밴드에서 우리 공장의 현재 단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싶을 때 너무 후하게 주지 마세요. 박하게 매길수록 진단이

정확해집니다.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요.

10개 질문이면 우리 공장의 단이 나옵니다.

데이터·기반 (L0→L1 통과조건)

여기는 모든 것의 출발선입니다. 여기가 약하면 위 단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흔들립니다.

1. 설비·공정·품질 데이터가한곳에표준구조로모여 있다.

2. 부서·시스템 간 같은 용어가같은의미로 쓰인다(품목·공정 마스터 일치).

3. 데이터 간관계(예: 품목↔설비↔불량)가 정의돼 있다.

우리 공장 AI, 지금 몇 단계일까: 5분이면 끝나는 제조 AI 성숙도 자가진단 VEXPLOR 기술 블로그

© 주식회사 웨이스 · blog.vexplor.com/post/manufacturing-ai-maturity-self-check 3 / 7

https://blog.vexplor.com/post/manufacturing-ai-maturity-self-check?utm_source=pdf&utm_medium=pdf&utm_campaign=blog-pdf-manufacturing-ai-maturity-self-check


질의·분석 (L1)

물으면 답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4. 현장 담당자가 자연어로 물으면데이터기반답을 받을 수 있다.

5. 품질·설비 이슈의 원인 분석을수분내에 끝낼 수 있다.

선제·예측 (L2)

이제 AI가 먼저 말을 거는지를 봅니다.

6. AI가 이상 징후를먼저감지해알림을 준다.

7. 설비 고장·품질 저하를사전에예측한다.

자율·실행 (L3)

AI가 판단한 걸 사람이 다시 손으로 옮겨 적고 있다면, 아직 여기가 아닙니다.

8. AI 제안을승인하면시스템이자동실행한다(수작업 재입력 없음).

9. 실행 권한이역할·정책으로통제된다(누가 무엇까지 자동화할지 정의됨).

운영 (L4)

10. 일부 공정은사람개입최소로 AI가 운영한다.

결과밴드

다 더하셨나요? 이제 점수표에서 우리 공장 위치를 찾아 보세요.

합산 현재단계 해석

0~4 L0 (기반 미비) AI 이전에 데이터·표준화부터. 가장 흔한 구간.

5~9 L1 질의응답은 되지만 신뢰·확산이 약하다.

10~14 L2 예측·선제 단계. 자율 실행으로 갈 기반 점검 필요.

15~18 L3 자율 실행 진입. 거버넌스·권한 설계가 관건.

19~20 L4 자율 운영 수준. 확장·고도화 단계.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L0~L1이 제일 흔한 구간이고,

중요한 건 지금 위치가 아니라 다음 한 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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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단 결과를 볼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1~3번(데이터·관계)에서 점수가 낮다면, 4번 이상에서

아무리 높게 나와도 실제로 그 답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기반이상한을정합니다.위층을

아무리 멋지게 올려도 토대가 무르면 거기까지가 끝이라는 얘기예요.

3. 왜 대부분 L0~L1에서멈출까: AI 실패의 3대근본원인

진단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다들 비슷한 자리에서 막힙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다들

좋은 모델 쓰는데 왜 위로 못 올라갈까?

답은 좀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 성능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발목을 잡는 건 거의 항상 기반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보통 이 세 가지가 같이 옵니다.

Data Silo— 데이터가 부서·설비·시스템마다 흩어져 있습니다. 누구는 엑셀에, 누구는 MES에, 누구는

자기 머릿속에요.

Logic Chaos— 비즈니스 로직이 제각각이라 같은 질문을 던져도 시스템마다 다른 답이 나옵니다.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죠.

No Ontology— 데이터 사이의 관계가 정의돼 있지 않아서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연결된 답"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둔 채 개별 시스템을 그때그때 하나씩 붙여 나가는 기존 SI

방식으로는 L2, L3로 올라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을 붙일수록 사일로가 하나씩 더 늘거든요.

좋아지라고 한 일이 거꾸로 벽을 더 쌓는 셈이죠. 혹시 우리 공장이 "시스템은 많은데 왜 점점 더

복잡해지지?" 싶다면, 딱 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4. 올라가는길: "표준화없이 AI 없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델을 더 크고 비싼 걸로 바꾸는 게 답이 아닙니다. 표준화된

기반을 먼저 깔고 그 위에 AI를 올리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개별 구축(SI)과 다르다고 말하는 '제조 AI

OS' 접근이 바로 이 얘기예요. 한 번 깔아 두면 그 위의 모든 AI가 같은 토대를 공유하니까요.

그 기반을 이루는 표준화의 3요소가 있습니다.

데이터구조표준화— 834+ 표준 테이블

비즈니스로직표준화— 20개 산업 솔루션(ERP·MES·APS·PLM·SCM·QMS·SPC 등)

관계(온톨로지) 표준화— 311+ 비즈니스 관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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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반이 깔려 있으면 어떤 게 달라지냐면요.

Day 1 Ready— 도입과 동시에 L1~L3로 가는 토대가 자동으로 구축됩니다. 맨바닥부터 한 칸씩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날 이미 상당 부분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권한거버넌스(AAF)— AI에게 실행을 맡긴다고 하면 보통 "그러다 사고 나면?" 하는 걱정이 먼저 들죠.

그래서 AAF는 L0(조회)부터 L4(긴급대응)까지 AI의 실행 권한을 단계와 정책으로 통제합니다. 어디까지

자동으로 두고 어디부터는 사람이 승인할지를 명확히 그어 두는 거예요. 그래야 자율 실행을 겁내지 않고

안전하게 넓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원인 분석이나 설비 고장 영향 분석처럼 매번 반복되는 업무가 크게 단축됩니다(특정 업무

기준 실측 사례 존재 — 구체 수치는 ROI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이 모든 건 책상에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스마트공장·제조 AI 20건+ 구축 경험에서 나온 접근입니다.

현장에서 깨지고 다듬으며 만든 거라는 얘기예요.

5. 다음단계 (CTA · 리드캡처)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우리 공장이 지금 몇 단계인지는 대략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건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뭘 하면 되는데?" 그걸 같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밀진단받기— 자가진단 결과를 입력하시면, {업종} 맞춤으로 "다음 단계로 가는 데 필요한 것"을 15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ROI 계산기— 우리 공장 숫자를 직접 넣어서 절감 규모를 보수적으로 추정해 보세요. 부풀리지 않고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유사사례보기— 우리랑 같은 업종, 비슷한 공정의 도입 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리드 캡처 폼 필드: 회사명 · 이름 · 이메일 · 업종 · (선택)자가진단 합산 점수.

WACE(웨이스)는 공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멈추지 않게 하는 제조 AI 운영체제 VEXPLOR를 만드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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